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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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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기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

하였다. 이를 위해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기 성인남녀 384명을 대상으로 중년기 노화불안, 우울, 속박

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중년기 노화

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둘째,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 간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노화불안과 속박감 간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보였지만, 속박감과 우울 간 경로에서

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노화불안과 속박감 간 경로에서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속박감과 우울 간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셋째, 중년기 노화불안,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화불안이 높은 사람에게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속박감을 낮추게 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속박감이 우울로 발전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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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기는 노년기로 넘어가는 이행기로서 자

신 안에서 젊음과 노화를 통합하고 곧 노년기

에 들어간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하는 시기이

다. 이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변화

를 통해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으로 깨닫기 시작하게 되고, 다가올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이에 대한 준비의 미흡

으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때문에 중

년기는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적․심리적․사

회적 변화 사이에 조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Sowers, 2000). 노화(aging)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진행되는 기능 상실로 질병과는 다르며,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전진숙, 2007). 19세기 후반에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노화는 모든 생명체가 겪는 자

연스러운 변화였고, 장수는 축복이자 능력으

로 여겨졌으며, 노인은 젊은이와 후손들에게 

전달할 만한 경험과 지식의 소유자로서 가치 

있는 대상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전통사회

가 붕괴되고 산업화되면서 생산성을 중시하게 

되자 노인은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존재로 전

락하고 말았으며(Louis, 2020), 노화 및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가파르게 증가한 평균수명으로 인

해 길어진 노년기는 개인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이제 노화를 겪기 시

작하는 중년에게 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길어진 수명은,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최근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

하면, 40세에서 75세까지 남녀 천 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주 또는 항

상 불안하다’는 대답이 40대에서 21.9%, 50대

에서 19.5%였으며, 60세 이상에서는 이들의 

절반 수준인 10.8%였다. 불안 심리를 촉발하

는 요인으로는 모두 ‘노후에 대한 걱정, 미래

에 대한 불확실성’을 1위로 꼽았다(하채림, 

2020). 중년기 성인들은 자신의 노후와 관련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인생에 있어 매

우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이 노화과정과 관련되어 미래에 나

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을 

노화불안(anxiety of aging)이라 한다(Lasher & 

Faulkender, 1993). 노화불안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혼합된 감

정으로(Lynch, 2000),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나

이 드는 과정에서 겪게 될 신체적․정신적 측

면에 관해 부정적으로 예측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실에 대한 불안을 일컫는 말이다(Bodner et 

al., 2015; Lasher & Faulkender, 1993). 이는 신체

적 기능 및 인지적 능력의 저하, 사회적 관계

성의 약화, 경제적 안정성 및 신체적 매력의 

감소 등 노화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다차원적

으로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특

징과 관련되어 자기 자신의 노화과정을 이해

하고 적응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Lynch, 

2000). 노화불안은 모든 세대에 있으나, 특히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노화의 증상을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중년기 성인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ruger, 1994). 중년기 성

인은 모든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젊은 시

절과는 다르다고 느끼게 되고, 노인들보다 늙

어가는 것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며, 더 큰 불

안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arrett & Robbins, 

2008). 이미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노화과

정을 지나 적응한 노인에 비하여 중년기 성인

은, 신체적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느끼는 불편감과 함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노

화의 신체적․정서적 증상 및 경제적 문제 등

의 다양한 문제들이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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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되어 불안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

이다(최정아, 2020). 이는 노인들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다소 낙관적으로 되지만 중년기 성

인들은 노년기를 앞으로 직면해야 할 도전 과

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며(서순림, 최희정, 

2013), 인간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보다 부정적

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더 큰 불안을 경

험한다는 사실과 같은 맥락이다(Yan et al., 

2011). 실지로 여러 연구에서 중년기 성인이 

노인보다 더욱 높은 노화불안을 호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순이, 이정인, 2007; 김신

미, 김순이, 2008; 최순옥 등, 2008; Yun & 

Lachuman, 2006). 김은하(2007)는 전반적 노화불

안감이 40대와 50대에서 60대보다 높으며, 특

히 심리적 불안정성, 자율성 상실에 대한 걱

정, 노인이 되어감에 대한 수용 요인에 있어

서 60대보다 40대와 50대가 더 높은 노화불안

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높은 노화불

안은 중년기의 심리적 불안정의 주요한 원인

으로 지적되어 왔으며(김재희, 김욱, 2014; 서

순림, 최희정, 2013),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성

은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우울과 심리적 

고통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순이, 이정인, 2007; 김재희, 김욱, 2014; 

정환희, 이지연, 2024; Klemmack & Roff, 1984). 

노화불안은 노화과정과 관련하여 예측이 가

능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불안상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의 불안에 대

해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잠재적 불안요

인으로 작용한다(김순이, 2005).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는 우울을 증가시키는 대표적 

인지적 특징 중 하나로서(이민규, 1993; 이원

준, 이희진, 2018), 노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앞

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상실과 쇠퇴에 대해 

걱정하는 등 노화불안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김지연, 홍준희, 2017). 중년기 남녀를 대상으

로 한 엄현주와 전혜정(2014)의 패널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남녀의 자살사고에 공통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변수는 우울변수가 유일한 것

으로 나타났다. 2023 자살예방백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40대와 50대의 사망

원인 2위는 자살이었으며, 연령대별 자살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50대가 2,569명으로 1위, 

40대가 2,298명으로 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 

연령대 중 높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보건복

지부, 2023). 노화불안은 개인의 삶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는 내적요인으로서(김재희, 김욱, 

2015), 노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중년기에 우울 

등 심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

한 노후준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년기 성인에게 있어 진행되는 노화과정으

로 인한 노화불안은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화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걱정, 두

려움, 불안감 등의 부정적 감정 속에서 개인

은 이를 통제하고 벗어나려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하거나 

막을 수 없는 과정이다. 이처럼 현재의 스트

레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특성을 속박감(entrapmemt)이

라 하는데(Brown et al., 1995), 이는 스트레스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실현될 수 없을 때 나타

난다(Gilbert, 2001). Dixon(1998)은 ‘저지된 방어

모델(the arrested defences model)’로 우울증의 발

생을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동물이나 사

람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거나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탈출하려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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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면 수동적으로 되어, 

움직이지 않거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더 이

상 노력하지 않는 방어행위를 보이게 된다

(Gilbert & Allan, 1998). Sloman과 Guilbert(2000)

는 이러한 심리적 작용을 비자발적 패배 전략

(Involuntary Defeat Strategy; IDS) 모델로 개념화

하여 속박감이 어떻게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에 이르는지에 대한 경로를 설명하고자 하였

다. 스트레스 사건이 개인의 지위나 목표 등

의 상실로 인한 패배감(defeat)을 일으키고 IDS

가 활성화되면, 개인의 적합성 및 자기효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일으킨다. 또한 긍정적 

보상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을 억제하

며 낮은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차단되

는 경우 속박감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또

다시 패배감으로 이어지며 더 큰 속박감을 경

험하게 되면서 순환․심화되어 결국 우울이나 

불안, 자살사고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

하게 된다(Taylor et al., 2011). 최적의 상황 하

에서 개인이 특정 패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나 야망을 향해 나아간다면 IDS는 짧은 

기간 동안만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는 것으

로 가정한다(Sloman & Gilbert, 2000). 하지만 

속박감에 빠진 상황에서는 IDS 반응이 더욱 

강렬하고 만성화되어 우울증상의 악화와 같은 

정신병리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Talyor et al., 

2011). 속박감은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

고, 지속적이며, 피할 수 없다는 개인의 주관

적인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Gilbert et al., 

2004), 스스로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대

안이 거의 없다고 느끼는 사건, 건강문제 및 

대인관계문제, 불편한 감정 등 다양한 상황에

서 경험될 수 있다(Gilbert et al., 2004). 실지로 

여러 연구들에서 속박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

살사고 및 우울과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

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강민철 등, 2013; 이종선 등, 2012; Taylor et 

al., 2011). Brown 등(1995)은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상황이 우울 유발의 원인이지만, 그 상황

을 벗어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정도가 우울과 

더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높은 속박감을 동

반하는 상실의 경험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3

배 이상 우울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own et al., 1995). Willner와 Goldstein(2001)은 

속박감과 우울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분유도 실험을 하였는

데 그 결과 속박감을 지각할수록 우울한 기분

이 증가하였다. 전향적 연구를 실시한 Griffiths 

등(2014)은 속박감이 12개월 후 우울증을 유의

하게 예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특

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와 속박감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Willner & Goldstein, 2001), 이 외에도 구직스

트레스,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 

대인관계스트레스, 양육조모의 양육스트레스 

등이 속박감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

다(김설환, 손정락, 2018; 문희, 김지영, 2015; 

심민정, 2019; 이윤주, 최웅용, 2020; 이지은, 

하은혜, 2020). 치매환자 수발자의 속박감과 

우울 간에도 매우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고

(Martin et al., 2006), 천숙희(2011)의 연구에서

도 치매노인을 돌보는 여성가족수발자의 경우 

속박감이 우울 및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여러 연구에서 

속박감은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신혜진, 2019; 윤소미, 2020; 

이지은, 하은혜, 2020; Willner & Goldstein, 

2001). 중년기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중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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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이 높을수록 속박감이 높아지고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졌으며(최영전, 권혁철, 2019), 

속박감은 중년기 노화불안과 우울 간, 그리고 

죽음불안과 우울 간 매개효과를 보였다(오은

아, 박기환, 2019). 이처럼 속박감은 우울, 불

안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이해하고 효과

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중년기의 노화불안과 같은 스트레스 상

황 속에서 속박감이 노화불안과 우울 간 관계

에서 매개한다는 사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DS 모델에 의하면 동일한 상황이라도 개인

이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이러한 과정 중 대처전략이 관여한다고 

하였다(Talyor et al., 2011). 대처전략(coping 

strategy)은 개인에게 위협이 되는 내적․외적 

요구를 다루려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말하

며, 개인은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인지적 평

가를 통해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그러한 평가

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대처행동을 결정하게 

된다(Lazarus & Folkman, 1984).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은 이러한 대처전략의 일환으로, 인지

적인 평가의 변화를 통해서 사건에 대한 해석

을 변화시켜 정서 혹은 느낌을 조절하고 다루

어 스트레스 사건이나 위협적인 상황에 잘 대

처하도록 돕는 방법이다(Garnefski et al., 2001).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

적 전략으로 나뉜다. 적응적 전략은 환경을 

지각할 때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거나 부정정서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전략

을 의미하고, 부적응적 전략은 환경을 자신의 

방식대로 왜곡시켜 지각하여 부정정서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Garnefski et 

al., 2001). 삶을 적응적으로 영위해 나가기 위

해서는 자신의 욕구와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

며 유연하게 감정을 조절하고 반응하는 능력

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Thompson, 1991). 특

히나 노화과정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사건에서 있어서 

이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정서조

절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면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에 압도되어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거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채 문제를 악

화시키게 된다(박동건 등, 2004).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중 자기비난, 타인비난, 파국화, 반

추와 같은 부적응적 전략의 사용은 정서조절

의 실패를 가져오고 불안, 우울과 같은 병리

적인 심리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반면, 

조망확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 변

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과 같은 적응적 전략

은 불안 및 우울증상을 경감시키고 부정적 정

서를 조절하여 긍정적 정서를 유도할 수 있다

(Garnefski et al., 2001). 속박감이 형성되는 것

을 중심으로 그 전후 어떠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트레스와 속박감의 관계에서 

Talyor 등(2011)은 동일한 상황이라도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심리적으로 

상당히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이 

특정한 패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나 야

망을 향해 나아간다면 속박감이 만성화되고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

한 대처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

용, 계획 다시 세우기, 조망확대 등의 전략과 

맥을 같이 한다. 김소희(2004)는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수록 스트레스의 부

정적인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보고하고 있다. 

김지희(2017)는 부적응적 완벽주의, 속박감, 자

살생각의 연구에서 심리적 수용이 부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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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주의와 속박감 사이를 조절하여 속박감을 

낮추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반

면, O’Connor (2011)는 스트레스 사건과 취약성

이 좌절감을 가져오게 되면서 속박감으로 연

결되며, 여기에 대처전략, 기억편향과 반추 같

은 개인적 차원의 조절변수가 작용한다고 보

았다. 또한 이은정 등(2019)은 구직자 스트레

스와 속박감, 우울의 연구에서 파국화가 구직

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사이 조절효과를 보였

음을 확인하였다. 즉, 스트레스와 속박감의 관

계에서는 수용, 조망확대, 기억편향, 반추, 파

국화와 같은 적응적 혹은 부적응적 인지전략

과 대처들이 조절변인으로 혼재되어 기능하

고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노화불안과 속박감의 관계에서는 Talyor 

등(2011)이 제시한 노화불안이 스트레스로 작

용할 때, 좌절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IDS가 

활성화되어 속박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론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이 노화불안을 겪

을 때 속박감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는 좌절감이나 패배감을 완화시키는 대처가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수용, 계획 다시 세우

기, 조망확대,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

가 등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그 역

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한편, 속박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영향을 증폭시키는 조절변인들도 여

러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다. 이종선 등(2012)

의 연구에 의하면 부적응적 전략 중 자기비난

과 속박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박해정과 김은영(2020)은 반추가 

중년기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영

전과 권혁철(2019)은 중년기 위기감, 속박감,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속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은정 등

(2019)은 구직자 스트레스와 속박감, 우울의 

연구에서 부적응적 전략 중 자기비난이 속박

감과 우울 사이 조절효과를 보였음을 확인하

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속박감이 

심화되어 우울로 가는 데는 소극적 대처전략

과 자기비난 등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이 높은 경우, 우울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

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속박

감이 이미 형성된 경우에는 속박감과 우울의 

관계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들에 의

해 조절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심리적 위

협요소인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

을 매개요인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의 속박감 연구는 시험불안을 가진 청소년이

나 취업불안 및 구직불안을 가진 대학생과 일

반 성인,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나 만성질

환자를 돌보는 주부양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노화불안과 우울 간의 매개요인으로서 

속박감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으나, 이론적 

내용의 고찰 및 관련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충

분한 관계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노화

불안이 속박감으로, 그리고 속박감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으로서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위험요인으로서의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봄으로써 

그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검증된 연구결과는 중년기 성인이 

현재의 적응적 삶을 잘 유지하고, 건강한 노

년기를 맞도록 준비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연구문제와 연

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 속박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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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연구문제 2.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의 관계

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의 관계

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

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기 성

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수집은 2021

년 3월 22일에서 3월 28일까지 자기보고식 온

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84부의 설문

지를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 연령대는 40대(40~49세) 177명(46.1%), 50대

(50~59세) 205명(53.9%)이며, 성별은 남자 150

명(39.1%), 여자 234명(60.9%)으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고졸 이하 52명(13.6%), 전문대졸 36명

(9.4%), 대졸 181명(47.1%), 대학원 이상 115명

(29.9%)이었고, 결혼 상태는 기혼 350명(91.9%), 

미혼 14명(3.6%), 기타(이혼 및 사별 등) 20명

(5.3%)이었다. 직업은 직장인 및 자영업자가 

268명(69.1%), 가정주부 84명(21.9%), 무직 32명

(9.0%)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는 어려운 편 

41명(10.7%), 보통 212명(55.2%), 좋은 편 131명

(34.1%)이었고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지 않다 

33명(8.6%), 보통 221명(57.6%), 좋다 130명

(33.8%)으로 보고되었다.

측정 도구

중년기 노화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의 측정을 위하여 

Lasher와 Faulkender(1993)가 개발한 노화불안 척

도(Anxiety about Aging Scale: AAS)를 바탕으로 

하여 중년기 성인을 위해 오은아(2020)가 수

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중

년기 성인이 자신의 노화과정과 관련한 예측 

가능한 걱정 및 우려와 두려움을 측정하는 척

도로서, 경제력 상실(5문항), 삶의 의미 상실(6

문항), 신체 매력 상실(5문항), 신체 건강 상실

(3문항), 노인 편견 및 낙오(4문항)의 5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년기 노화

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오은아(2020)

가 보고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5였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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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측정을 위하여 

Radloff(1977)가 일반인 집단을 대상으로 우울 

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전겸구 등

(2001)이 타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CES-D의 하위요

인은 우울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

체 및 행동둔화(7문항), 대인관계(2문항)의 4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근 1주일 간 느끼고 행동한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으며, ‘극히 드물게: 1일 미만(1점)’에서 

‘거의 대부분: 5-7일(4점)’까지의 총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감이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겸구 등

(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1이

었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2

로 나타났다.

속박감 척도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하나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

정하는 도구로 Gilbert와 Allan(1998)이 개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종선 등(2012)이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속박감 

척도는 내적 속박감(6문항)과 외적 속박감(10

문항)의 두 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이종선 등(2012)이 당시 보고한 신뢰

도 계수는 내적 속박감 .89, 외적 속박감 .92였

으며, 류경하(2019)는 내적 속박감 .91, 외적 

속박감 .93, 그리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

는 .95로 나타났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

정하기 위하여 Garnefski 등(2001)이 개발한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 질문지(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김소희(2004)

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

는 부정적 사건을 받아들일 때 인지적 평가를 

통해 사건에 대한 해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전략을 측정하는 것으로, 크게 적응적 

전략(20문항)과 부적응적 전략(16문항)으로 나

뉘며,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총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

다. 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으로는 조망확대, 

계획 다시 세우기, 긍정적 초점변경, 긍정적 

재평가, 수용의 5가지 하위요인이 있으며, 부

적응적 전략의 하위요인으로는 자기비난, 타

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4가지 하위요인이 있

다. 각 하위 요인은 4문항씩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전략의 수준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소희(2004)의 연구에서

의 신뢰도 계수는 조망확대 .66, 계획 다시 세

우기 .80, 긍정적 초점변경 .85, 긍정적 재평가 

.80, 수용 .53이었고 전체 신뢰도 계수는 .84였

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1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PROCESS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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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3-1 3-2 4 5

 1. 노화불안 1

 2. 우울 .502** 1

 3. 속박감 .533** .752** 1

  3-1. 내적 속박감 .543** .694** .919** 1

  3-2. 외적 속박감 .485** .728** .970** .797** 1

 4. 적응적 정서조절전략 -.245** -.368** -.332** -.339** -.302** 1

 5.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405** .519** .508** .463** .496** -.190** 1

평   균 2.935 1.639 2.405 2.481 2.359 3.616 2.726

표준편차 .697 .427 .791 .842 .825 .447 .455

왜   도 .082 .740 .506 .481 .595 .029 -.030

첨   도 -.297 .044 .008 -.365 .119 .475 .703

주. **p<.01

표 1.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N=384)

를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

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기술통계치

를 확인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이변량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속박감이 중년기 노화불안과 우울 사이

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 노경섭, 2020에서 재인용)의 3단계 검증

법에 따라 순차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에서 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매개효과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iken 등(1991: 노경섭, 2020에서 재인용)이 제

안한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검증하였

다. 마지막으로, PROCESS macro를 활용해 조

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방식으로 

조건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기술통계를 통해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

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여 표 1에 제시하

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왜도 및 첨도의 

절대값이 모두 1 미만으로 정규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표 1과 같이 모든 주요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에 관련성이 높을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분석 결

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1.21,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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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표준화계수

β t
B SE

1 노화불안 우울 .307 .027 .502 11.338***

2 노화불안 속박감 .605 .049 .533 12.320***

3
노화불안

우울
.086 .024 .141 3.588***

속박감 .365 .021 .677 17.236***

매개변인 효과크기 Boot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속박감 .221 .024 .176 .269

주. ***p<.001

표 2.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 및 유의성 검증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1.6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박감의 매개효과

노화불안이 속박감을 통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매개모형 검증을 위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화불안과 우울

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

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 노화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

의했다(β=.502, p<.001). 2단계에서 노화불안이 

속박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남으로써(β=.533, p<.001) 매개효과 

분석 조건이 충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노화불안과 속박감이 모두 투입된 

3단계에서는 노화불안(β=.141, p<.001)과 속박

감(β=.677, p<.001)이 우울에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단계의 노

화불안 β값보다 3단계의 β값이 감소하여(β

=.502>β=.141)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검증을 위해 PROCESS를 통해 

Bootstraping을 실시하여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

과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

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속박감에 의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Preacher et al., 2007). 

즉, 노화불안이 속박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

이 우울로 연결되는 매개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노화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직

접적인 효과 또한 유의함이 확인됨으로써 노

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이 매개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노화불안과 속박감, 우울의 관계에서 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이

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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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우울 종속변수: 속박감 종속변수: 우울

B SE B SE B SE

노화불안  .559*** .054  .565*** .050

적응전략 -.503*** .083 -.384*** .076 -.126*** .034

노화불안×적응전략 -.296* .116 -.250* .107

속박감 .382*** .019

속박감×적응전략 -.034 .036

주. *p<.05, ***p<.001

표 3.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한 노화불안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노화불안×적응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B=-.296, p<.05), 이러한 결과

는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노화불안과 속박감의 관

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효

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화

불안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

용항(노화불안×적응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B=-.250, p<.05), 이러한 결과는 노화

불안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속박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효과를 나

타내는지 확인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속박

감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

항(속박감×적응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B=-.034, p>.05), 이러한 결과는 속박

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이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노화불안

과 우울, 노화불안과 속박감 간 경로는 조절

하나, 속박감과 우울 간 경로는 조절하지 않

는다고 할 수 있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

효과

독립변인인 노화불안이 매개변인인 속박감

을 통해 종속변인인 우울로 가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인인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수준

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된 매

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방법 중 Model 8을 사용

하였다. 표 4에서와 같이 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은 노화불안과 상호작용하여(노화불

안×적응전략, B=-.250, p<.05) 속박감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노화불안이 

속박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노화불

안이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노화불안과 상호

작용하여(노화불안×적응전략, B=-.062, p>.05)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의 수준을 평균값과 ±1SD 평균값의 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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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속박감 종속변수: 우울

B SE t B SE t

노화불안 .565 .050 11.396*** .086 .024  3.544***

-.383 .076  -.504*** -.120 .033 -3.604***
적응전략

-.250 .107 -2.346* -.062 .045 -1.376 노화불안×적응전략

.343 .022 15.829***
속박감

적응전략 수준 조건부간접효과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1SD .230 .029 .174 .288

M .191 .023 .148 .238

M+1SD .161 .027 .112 .217

주. Bootstrap 표본은 5,000번 추출하였음. *p<.05, ***p<.001

표 4.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림 2.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의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 효과

조절변인 조절된 매개지수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적응전략 -.086 .037 -.155 -.010

표 5.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조절된 매개효과)                                   (N=384)

단(저, 중, 고집단)으로 구분한 후 Bootstrapping

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조절변인에 따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확인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수는 -.086(95% CI: 

-.155∼-.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에 

대한 회귀식 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표 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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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우울 종속변수: 속박감 종속변수: 우울

B SE B SE B SE

노화불안 .213*** .019 .455*** .050

부적응전략 .354*** .042 .598*** .076 .173*** .036

노화불안×부적응전략 .085 .044 .129 .081

속박감 .335*** .021

속박감×부적응전략 .084** .031

주. **p<.01, ***p<.001

표 6.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표 4에 제시한 매개효과의 조절변인에 따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확인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Hayes와 Scharkow(2013)는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인 경우 조절변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가를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하였다.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조절된 매개지수는 

-.086(CI: -.155∼-.0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노화불안과 속박감,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확인

하였으며 이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

과 우울에 대한 노화불안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노화불안×부적응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B=.085, p>.05), 이러한 결과는 노화불안과 우

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이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

로 노화불안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노화불안과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노화불

안×부적응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으며(B=.129, p>.05), 이러한 결과는 노화불

안과 속박감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 조절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속박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조절효과를 나

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속박감과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항(속

박감×부적응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

며(B=.084, p<.01), 이러한 결과는 속박감과 우

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

개효과

독립변인인 노화불안이 매개변인인 속박감

을 통해 종속변인인 우울로 가는 간접효과가 

조절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수

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적응적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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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속박감 종속변수: 우울

B SE t B SE t

노화불안 .605 .050 12.320*** .072 .024 3.037**

속박감 .322 .022 14.425***

부적응전략 .147 .036 4.126***

속박감×부적응전략 .090 .031 2.945**

부적응전략 수준 조건부간접효과 Boot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M-1SD .172 .021 .132 .214

M .196 .022 .154 .239

M+1SD .216 .024 .170 .263

주. Bootstrap 표본은 5,000번 추출하였음. **p<.01, ***p<.001

표 7.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그림 3.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상호작용 효과

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Hayes(2013)의 Process 방법 중 Model 14를 

사용하였다. 표 7에서와 같이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은 속박감과 상호작용하여(속

박감×부적응전략, B=.090, p<.01) 우울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속박감이 우

울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준을 

평균값과 ±1SD 평균값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Bootstrapping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한 매개효과의 조절변인에 따른 변화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가 확인한 결과 조절된 매개지

수는 .055(95% CI: .025 ∼-.01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에 대한 회귀식 그래프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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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 조절된 매개지수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적응전략 .055 .015 .025 .084

표 8.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Bootstrapping(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384)

   주. *p<.05, **p<.01, ***p<.001

그림 4.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3과 같다. 표 8은 표 7에 제시한 매개효과의 

조절변인에 따른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가를 확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조절된 매개지수는 .055(CI: 

.025∼.08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본 연

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최종모형은 그림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년기 성

인을 대상으로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 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관계를 살펴보고,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속박감을 매개로 

하여 노화불안이 우울로 가는 경로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들을 논의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노화불

안이 높으면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속박감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년

기 성인들에게 있어 노화에 대한 불안 및 두

려움은 심리적 고통을 유발할 정도로 중요한 

스트레스원으로 지각된다. 노화불안은 노화과

정과 관련하여 예측이 가능한 두려움이나 걱

정이 불안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

문에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둔 잠재적 불

안요인으로 작용한다(김순이, 2005). 노화를 경

험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상실

과 쇠퇴를 걱정하는 등 노화불안이 높은 사람

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 두려움과 같

은 심리적 고통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될 것이

다. 이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는 강하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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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속박감으로 인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낙담, 무기력, 슬픔 등 

부정정서 경험이 늘어나면서 우울이 야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속

박감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우울로 이어진다

는 Taylor 등(2011)이 설명한 IDS 모델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 이는 40세에서 89세까지의 성

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화불안과 우울 사이 속

박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오은아와 박기환

(201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중년기 

위기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 속박감의 매개효

과를 확인한 최영전과 권혁철(201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의 우울을 

다루는 데 있어 이에 영향을 미치는 노화불안

뿐 아니라 속박감 또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

로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 간 관계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노화불안과 속

박감 간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중년기 성인의 스트레스인 노화불안이 

높아질수록 속박감을 느끼게 되지만 동일 수

준의 노화불안에 노출되더라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더 낮은 수

준의 속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경험하는 

우울의 수준도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IDS 모델에 대한 설명에서 Talyor 등(2011)은 

스트레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개인이 특정한 

패배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나 야망을 향

해 나아간다면 속박감이 만성화되고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Garnefski 

등(2001)이 제시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조망확대는 노

화를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 사건의 심각

도를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고, 계획 다시 세

우기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이나 계획을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재평가는 자신이 겪는 노화과정 

속에서의 경험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찾으려 

시도하게 하며, 수용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어난 일을 감수하는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은 IDS 모델에서 설명하는 속

박감을 완화하는 대처와 통하는 것으로, 노화

불안으로 인하여 속박감에 빠지지 않도록 돕

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우울을 

예방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김지희

(2017)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응적 완벽

주의, 패배감 및 속박감, 자살생각의 연구에서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속박감 간 수용행동의 

조절역할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연구

를 수행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

누어 총 10회기의 수용전념프로그램을 실시하

였고, 이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속박

감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김수림과 한숙정(2016)은 치매노인 가족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이해, 수용, 감정

조절 등의 주제로 구성된 응용예술심리상담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33주간 수행하였다. 프로

그램 시행 결과, 대상자들의 긍정정서의 증가

와 함께 부정정서들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

고 속박감 또한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스트레스 요인 

자체를 반드시 바꾸지 않고, 보다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 요

인을 재해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Lapa et al., 2017) 노화과정과 같이 상황

을 바꿀 수 없는 경우 더욱 효과적인 대처방

법일 수 있다.

셋째,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 간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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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속박감과 우

울 간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수준의 노화불안과 속

박감을 느끼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여 속박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속박감이 우울을 더 심화하도록 영향

을 미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속박감은 

우울의 전조증상이거나 혹은 경미한 우울 단

계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우울을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므로(이은정 등, 2019), 

이때는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경우 현재 상황을 자신의 잘못이라고 비난

하며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

는 자기비난, 혹은 그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

람에게 돌리고 탓하는 타인비난, 그리고 이러

한 부정적 경험이나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감

정을 되짚어 생각하며 계속 그런 생각과 감정

에 빠져있는 반추 및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끔찍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최악의 것이라 생

각하는 파국화 등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은, 현재 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속박감이 유발하는 슬픔, 좌절감 및 

무력감을 증폭시켜 우울의 수준을 높이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속박감과 우울 간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를 확

인한 선행연구들(김태곤, 이수진, 2018; 박절자, 

김민희 2022; 이향종, 2017; 황은비, 김향숙, 

201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박절자와 

김민희(2022)는 노화불안과 같이 속박감을 느

낄 수 있는 배우자 부양 스트레스를 가진 배

우자의 연구에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은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조절효과를 나타냈음

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심리상태에 따른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살펴본 김인수(202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심리상태가 긍정

적인 그룹에서는 긍정적 초점변경, 조망확대, 

긍정적 재평가, 수용이 우울감에 부적인 영향

을, 파국화와 반추는 우울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심리상태가 

부정적인 그룹에서는 긍정적 재평가만이 우울

감에 부적인 영향을, 파국화와 반추는 우울감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리하자면, 노화불안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

록 속박감을 덜 느끼게 해주지만, 이미 속박

감으로 진행된 상태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우울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속박감에 대한 노화불

안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이 되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우울에 대한 

속박감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갖는 실제적 함의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중년기 노화불안으로 인해 속박감이 

높아짐으로써 우울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를 통해 노화불안과 우울의 관계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스트레스 사건 자체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로부터 파생되는 속박감의 고리를 끊는 것

은 스트레스 사건이 정신병리로 이어지는 것

을 막는 핵심일 수 있다(박태준, 2018). 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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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겪게 되는 노화불안은 그 자체를 줄이

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중년기 성인의 상담 

장면에서 노화불안을 확인하고 속박감에 대한 

개입을 시도함으로써 우울을 완화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다.

둘째, 노화불안, 속박감, 우울의 관계에서 

속박감에 대한 개입방법으로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

에서 조절역할을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밝혔다

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속박

감 관련 연구는 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 중 파국화, 반추, 자기비난 등 일부 하

위요인에 관해서만 그 효과를 밝히는 데 치중

하였다(김유미, 송미경, 2017; 이지은, 하은혜, 

2020). 하지만 본 연구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뿐 아니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까지도 모두 살펴봄으로써, 속박감을 매

개요인으로 한 노화불안과 우울 간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그 유형에 따라 어떻

게 작용하는지 명확히 하였다. 속박감은 인지

행동치료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평가를 수정하

고 경험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할 수 있다

(Sloman & Guilbert, 2000). 즉, 속박감이 형성되

기 전까지는 혐오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관리

하기 위해 개인의 사회적, 개인적 자원에 대

한 대안적이고 긍정적인 재평가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그들이 보여준 탄력성을 강조하고 성공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자아에 대한 보다 긍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추천

된다(Griffiths et al., 2014; Taylor et al., 2011). 

Tarrier(2010)는 BMAC(Broad Minded Affective 

Coping)와 같은 치료기술을 이용하면 개인의 

인지 범위를 넓혀 보다 유연하게 사고하고, 

개인의 평가가 속박감에 집중되는 것을 방

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BMAC는 긍정적인 자서전적 기억과 정신적 이

미지의 회상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이

끌어내는 임상 기법이다. 이렇듯 인지적 재구

성을 통한 변화는 속박감에 대한 민감성 감소

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Bird & 

Tai, 2009). 한편, 속박감이 형성된 후에는 우

울로 강하게 연결되는데, 이때는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줄여나가는 것이 우울완

화를 위한 개입방법이 된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지속적인 정서조절 실패를 야

기하고 이러한 전략이 만성화될 경우 이는 개

인의 기능으로 고착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이

러한 개입이 중요할 것이다(신아영, 채정호, 

2011). 특히, 자기비난과 파국화는 인지치료에

서 인지적 오류로 정의하고 이를 수정함으로

써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

다.

본 연구는 노화불안을 겪는 중년기 성인에

게 속박감을 통한 우울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더욱 계발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을 줄여나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

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상담현장에서 노화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전략으

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

의 참여 대상은 남자가 39.1%, 여자가 60.9%

로 대부분 기혼자(91.9%)이며 학력은 대졸이상

이 77.0%였다. 또한 주관적 경제 수준에서 보

통 이상이 89.3%,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이 91.4%로, 여성의 기혼자이며 학력, 경

제, 건강 영역에서 보통 이상 수준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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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표집되었다. 노화불안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혼인상태 및 교육수준 그

리고 주관적인 경제수준과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남석인 등, 

2015; 백지은, 2015; 양남영, 2016; Lasher & 

Faulkender, 1993).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제

시한 변인들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보다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

로 하여 연구 결과를 반복 검정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

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렇기에 연구 

참여자들의 내면적 특성이 드러나기 어렵고, 

응답자가 반응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

여 변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실험적 방법 및 생리적 지표를 활용한 방법, 

면접 등의 대안적 방식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데 속박감이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양적연구의 한계로 대상자가 

경험하는 속박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

로 알려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

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속박감의 내용을 밝혀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

화된 상담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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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whether entrapmen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iddle-aged adults, and whether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moderate these mediating effect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384 individuals, aged 40 

to 59.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ntrapment part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Second, 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moderate 

the mediation effect between aging anxiety and entrapment, whil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moderate the mediation effect between entrapment and depression. Finally, both 

adaptive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moderate the overall mediating effect of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xiety and depression.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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